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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�2020�선교사�선교현장⑨�]

서른번째 이야기

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

키탈레 미투메(상), 라이트 하우스(하) 

얼마�전�마스크를�착용하며� BEE� Korea의�사역을�

소개한� 케냐의� 세� 지역에서� 세미나를� 시작하기로�

하였습니다.� BEE� Korea의�철학(딤후� 2:2)인�제자화와�

재생산이� 활발하게� 이루어지는� 케냐에서� BEE� Korea

사역이�연결되고�소개되는�건� 모두�현지인�인도자와�

선교사님을� 통하여� 이루어집니다.� 2019년� 11월,�

카펭구리아� 지역에� 처음� BEE사역을� 소개하는� 데에�

참석했던� 목회자가� 채보이� 목사와� 연결되어� 키탈레�

미투메� 지역에서� 사역을� 소개했습니다.� 또한� 샤드락�

선교사님이� 소속해� 있는� 아웃리치� 교단� 루가리에서,�

도미닉� 선교사님의� 교단인� 라이트� 하우스에� 사역을�

소개했고�곧�세미나가�시작됩니다.�

그리스도의�제자로�바로�서고�제자�삼는�일에�헌신한�
믿음의�선배들이�우리에게� 있습니다.� 이분들은� 예수�

그리스도가� 했던� 것과� 같이� 사람들에게� 찾아가서�
탁월한�양육�프로그램을�성경적인�방법으로�가르치고�
재생산하는�일에�헌신했습니다.�

조문상�선교사님께�배워�첫�현지인�

선교사가� 된� 아이작 선교사님은�
박은형� 지부장님께서� 케냐를� 담당
하실�때부터�현지인�선교사로�사역을�
했습니다.� 지부장님과�오랫동안�함께�
사역하였으며� 캅시고리아� 그룹을�
가르치기도� 했습니다.� 가장� 오래된�

그리고� 많은� 경험을� 가진� 현지인� 선교사님입니다.�
다수의� 세미나� 경험과� 여러� 가지� 행사를� 진행하였
습니다.� 현재� 케냐의� 키수무(케냐에서� 3번째로� 큰�
도시)� 근처� 시아야라는� 곳에� 가족과� 거주하고� 있으며,�
케냐의� 남쪽과� 서쪽� 지역을� 관리하는� 리더로� 세워
지길�바라고�있습니다.�

피터 선교사님은� 캅시고리아� 2
그룹의� 학생입니다.� 케이오� 마라켓�
지역� A.I.C교단에서� 장로로� 바쁘게�
사역하고� 있습니다.� BEE의� 현지인�
선교사님으로� 사역하면서� 한국인�
선교사님들의� 비자를� 도와주고�
있습니다.� 한국인� 선교사� 신동준,� 권태남� 가정은�
A.I.C교단에서�선교사�비자를�받아�생활하고�있습니다.�
A.I.C교단과� 연결해주어� 케이오� 지역의� 사역을� 도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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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글쓴이:� 권태남�선교사]
아내� 김미연� 선교사와� 함께�

BEE� Korea� 간사로� 섬기다가�

엡4:4�말씀을�따라�케냐�선교사로�

파송을� 받아� 사역� 중인� 4년차�

선교사님이다.� 아내인� 김미연� 선교사와�두� 딸� 유하,�

새하와� 함께� 케냐의� 아름다운� 자연에서� 하나님�

나라가�임함을�보고�있다!

   피터 선교사님의 가족    아이작 선교사님의 세미나

주고� 있습니다.� 목회자가� 아니라� 장로님이라서� 목회자
와의� 연결이� 쉽지는� 않지만� 케이오� 지역� A.I.C� 사역
을�관리하길�바라고�있습니다.�

샤드락 선교사님은� 캅시고리아� 1

그룹의� 학생이었습니다.� 차분한� 성격

으로�세미나를�잘�인도하는�선교사님

입니다.� 대부분의� 그룹에서� 샤드락�

선교사님께�공부한�그룹은�다시�샤드락�

선교사님을� 찾는� 경우가� 많습니다.�

BEE의� 모든� DPM과목을� 인도할�

수� 있고,� 세미나를� 통하여� 학생들을� 격려하는� 능력이�

있습니다.� 전문�인도자�또는�인도자를�세우고�가르치는�

리더로�세움�받기를�기대하고�있습니다.�

채보이 선교사님은� 2019년� 50개가�

넘는� 세미나를� 인도했습니다.� 엘도렛과�

난디,� 냐뉴끼지역에서� 3개의� DPM

코스를� 모두� 가르치면서� 학생들을�

이끌었습니다.� 엘도렛과� 난디� 지역과�

같은� 케냐의� 중부� 지역을� 관리하고�

담당하여�성장시키는�리더가�되길�소망하고�있습니다.�

벧드웰 선교사님은� 가장� 늦게�

현지인�선교사� 되었습니다.� 긍정적인�

사고를� 가지고� 열정적으로� 사역을�

하고� 있습니다.� 신동준� 선교사님과�

함께� 탄자니아에서� 많은� 세미나를�

인도하였습니다.� 탄자니아� 세미나를�

위해서�대중교통을�이용하여� 2일이나�

걸리는� 거리를� 마다하지� 않고� 와서� 사역의� 부흥을�

이끌고�경험한�선교사님입니다.�

도미닉 선교사님은� 가장� 많은� 그룹을�

만들어낸� 동원가입니다.� 본인의� 그룹�

7개를� 가지고� 있고,� 우간다� 음발레�

사역을� 개척하고� 탄자니아� 사역의�

연결고리가� 되었습니다.� 본인이� 학생일�

때� 자신의� 그룹을� 만들어� 성장시킨�

활동가이기도� 합니다.� 본인이� 경험한� 사역의� 확신을�

통하여� 새로운� 그룹에게� 사역을� 소개할� 때� 힘� 있게�

전달하는�모습�등의�사역�소개에�많은�은사를�가지고�

있습니다.�

BEE� 기도모임을� 위해서� 본부� 한숙영� 권사님께서�

영상� 제작을� 요청하셔서� 동영상을� 만드는� 과정에서�

우리�현지인�선교사님들이�얼마나�좋은�분들인지�다시�

한번� 알게� 되었습니다.� 박은형� 지부장님께서� 오랫동안�

가르치고�탁월한�안목으로�선택한�선교사님들은�힘들고�

어려운� 상황� 가운데서� BEE� 사역에� 헌신하고� 이것을�

통해� 부흥을� 경험했습니다.� 이들이� BEE� 사역을� 더욱�

부흥시키길�바라고�있고� BEE� Korea의�비전�선언문과�

연결된� 비전을� 가지고� 스스로� 이끌어� 나갈� 날이� 속히�

오길�기도하고�있습니다.�

코로나� 19로� 인해� 세미나가� 중단된� 상황에서� 본부

에서� 진행된� 온라인� 세미나와� 온누리교회에서� 이루어

진� 간담회,� 현지인� BEE� 사역자� 대회[BEE� Leader’s�

Summit� 2020]를� 준비를� 통해� BEE� 사역의� 현지화와�

사역의� 이양과�미래를� 위해서�얼마나� 잘� 준비되어왔는지�

다시� 한번� 알게� 되었습니다.� 또한� 현지인� 선교사들을�

더� 잘� 준비시켜야� 한다는� 것과� 이들을� 위해서� 기도

하며,� 한국에� 있는� 중보기도자에게도� 현지인� 선교사님

들과� 케냐� 사역의� 미래,� 더불어� 동아프리카� 사역의�

미래를� 위해서� 함께� 기도해주시기를� 부탁드리며�

오늘도� 케냐� BEE� 사역에� 늘� 동행하시며� 은혜� 주시는�

하나님께�감사드립니다.� �

[정리:� 김옥숙� � 편집:� 최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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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BEE� 소식

선교지� � JAPAN�

[일본�문화행사-마츠리]�
� 일본인들의�생활에�깊이�스며든�종교행사이자�

문화행사이다.�거의�모든�지방자치단체가�마츠리를�

개발하여� 주민의� 일치와� 관광객� 유치를� 위해�

상업화되었다.� 3대� 마츠리는�교토의�기온마츠리,�

오사카의� 텐진마츠리,� 동경의� 간다마츠리이며,�

거의� 대분의� 마츠리가� 신사로부터� 시작되므로�

크리스천은�조심해야�한다.

1.� 2020년� 하나님의� “준비하라”라는� 음성에� 따라�

삶의�모든�영역에서�준비하고�하나님과�깊은�만남이�

있기를�기도합니다.

� � “그러므로� 이스라엘아,� 내가� 이와� 같이� 네게� 행

하리라.� 내가� 이것을� 네게� 행하리니� 이스라엘아,�

네�하나님�만나기를�준비하라(암4:12).”

2.� 12월� 7일(월)� PM� 8시,� 온라인� Blessing� BEE�

Korea!!� 2020� ‘준비하라’라는�말씀에�따라�말씀과�

기도,� 행함으로� 실천하고� 있는� BEE� Korea에게�

주신�은혜를�감사하며�영상으로�서로�축복하는�시간이�

되기를�기도합니다.�

3.� 11월� 28일(토)� 제2차� 정기총회에서� 2021년도�

BEE� Korea에게�주신�말씀� “하나님의�친밀하심을�

따라(As� Intimate� as� God� in� Three� Persons)”,�

주제성구인�요한복음� 17:21에�따라�개인과�공동체가�

하나님과� 더욱� 친밀해지며,� Untact� 시대에� 맞는�

사역을� 통해� 현지화와� 차세대� 리더십을� 준비하는�

해로�온전히�드리기로�하였습니다.� 이를�위해�함께�

기도해요!!


